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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인텍지회, 하늘 감옥 열고‘귀환’
“노조 지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”… 노조, “합의서 이행 여부 지켜보겠다”

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

탁, 박준호 조합원이 426일 만에 75m 

굴뚝 농성을 마무리 짓고 땅으로 내려

왔다. 노조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

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15시 50분께 박

준호 조합원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

려오기 시작했다. 4시 15분께 두 조합원 

모두 무사히 땅을 밟았다.

앞서 금속노조, 파인텍지회와 공동행동

은 1월 11일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

농성장 앞에서 ‘파인텍 교섭 결과 보고와 

굴뚝 농성 해단식’을 열고 두 조합원이 

무사히 내려오기를 기다렸다. 구조헬기나 

침대를 이용한 방법보다 사다리를 타고 걸

어 내려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소방

당국 판단에 따라 두 조합원은 구급대원의 

도움을 받으며 걸어 내려왔다.

병원 이송 전, 홍기탁, 박준호 조합원은 

다른 세 명의 조합원과 함께 조합원들과 

시민들에게 인사부터 했다.

홍기탁 조합원은 “노동조합 하나 지키

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”라며 눈

물을 쏟았다. 홍 조합원은 마지막 힘을 다

해 “청춘을 다 바쳤다. 민주노조 사수하

자”라고 외쳤다.

박준호 조합원은 “파인텍 투쟁을 함께 

하며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고맙다”라고 

인사했다. 박준호 조합원은 다른 세 명의 

파인텍 조합원들에게 농성 말고 투쟁에 힘

을 보탠 게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.

33일간 단식으로 지친 차광호 지회장은 

“참 힘들고 참담했다”라며 운을 뗐다. 

차광호 지회장은 “비정규직 노동자는 길

거리로 쫓겨나면 다른 현장에 가서 다시 

먹고 사는 삶을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”

라며 “모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아가

는 날을 만들자”라고 호소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“회사가 양보

한 게 아니냐고 묻는다. 하지만 회사는 

양보한 게 없다”라며 “애초 했던 약

속을 지켰다면 굴뚝 농성도 단식도 없

었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 김호규 위원

장은 “파인텍 굴뚝 농성투쟁이 거리로 

쫓겨난 노동자들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 한

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라

며 “금속노조답게 향후 합의서 이행 여부

를 주시하겠다”라고 경고했다.

연대 단식을 하며 파인텍 투쟁을 응원

해온 인권재단 ‘사람’ 박래군 소장은 

“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해 작은 산을 넘었

다. 헌법이 보장한 권리 하나를 위해 이렇

게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

는 사실이 서글프다”라고 말했다. 박래군 

소장은 “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서 이행 

여부를 감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

지 않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결의했다.

파인텍지회, 공장 정상 가동 · 고용보장 합의
11일 새벽, 20여 시간 교섭 끝에 합의 … 파인텍지회 교섭단체 인정, 단체교섭 체결도 약속

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가 마침

내 김세권 대표이사의 고용보장 등 책임을 

끌어냈다.

지회는 회사의 정상 운영과 책임 경영

을 위해 김세권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고 

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. 공장을 

가동하는 오는 7월 1일 조합원 다섯 명은 

현장에 복귀한다. 

파인텍은 조합원들의 고용을 최소 3년 

동안 보장하기로 했다. 이와 함께 금속노

조 파인텍지회를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오

늘 4월 3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

로 합의했다.

지회는 굴뚝 농성 426일, 홍기탁, 박준

호 조합원 단식 6일, 차광호 지회장 단식 

33일 만에 김세권 대표이사에게 공장 정상

운영과 노조 인정을 약속받았다. 이번이 

세 번째 약속이다.


